
인도 섬유 산업 - 구미 시장 향한 수출로  

대규모 확대 추진 중 

인도의 섬유ㆍ어패럴 산업은 섬유 분야의 기술과 무역면에서 세계 무대에 

떠오르기 위하여 경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있어 새로운 전망과 발전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인도의 섬유 산업은 GDP(Gross Domestic Product)의 40%, 

공업 생산의 14%와 수출액의 16%를 차지함으로써 이 나라의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유력한 신흥 국가들 

BRICs(Brazil, Russia, India, China 4개국)의 하나로서, 섬유 관계에서도 중국 다

음으로 인도가 평가를 받고 있다. 쿼터 프리에 따라 중국의 섬유품이 유럽과 

미국에서 심각한 무역 마찰을 빚고 있음을 전혀 개의치 않으며, 섬유 산업을 

착실하게 확대하고 있다. 

 ◎ 쿼터 후의 국제 시장 변화에 대응 

세계의 섬유 생산량에 있어서 인도는 황마(jute)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화합섬은 2위, 실크도 2위, 면화는 세계에서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인도의 섬유 산업은 순견이나 양모와 같이 아주 적은 분야를 예외로 하면 

대부분의 원료는 기본적으로 자급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 있다. 

인도 섬유 산업의 구조는 상당히 복잡하다. 전통적인 수방적(手紡績), 수직

기(手織機), 역직기(力織機)로부터 고도의 자본 집약형 고속 생산 설비까지, 

신구(新旧)의 설비가 섞여 있다. 생산 품목은 면화, 실, 원단, 가구지, 드레스 

소재, 상재(床材), 2차 제품, 의류 등으로 다양하다. 



인도는 강우량이 많은 편이 아니므로 농작물의 수확량은 적은 편이나 면 

생산량은 증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 인도 정부는 이와 같은 가능

성을 파악하고, 기술을 도입하여 생산을 증가시키는 계획을 시작하였다. 

섬유 산업은 품질이 좋은 원료를 풍부하게 공급해 주면서 생산 기술도 크

게 발전되었다. 더욱이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산업 기반(infrastructure), 고

도의 기술 인력, 숙련된 노동력, 풍부한 원료, 경험이 풍부한 판매 능력 등이 

앞으로 수출을 증가시킴으로써, 10억이 넘는 인구의 생활을 향상시킬 기반이 

될 것이다. 

구미 선진국에 의한 수입 쿼터 제도가 폐지되어, 인도는 섬유ㆍ어패럴의 

세계적인 공급 기지가 되었다. 이 나라의 직물ㆍ어패럴 산업은 포스트 쿼터 

체제에 대처하고 있다. 

봉제 기업은 수요가 증가하는데 따라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있다. 유력한 

어패럴 수출 업자는 제조 공정의 관리 체제를 하나로 통합하고 있다. 

 “◎ 섬유 산업 비전”의 발전 구상 

인도 섬유산업 연맹(CITI)이 작성한 “섬유 산업 비전”에 따르면, 인도의 섬

유ㆍ어패럴 산업은 연간 판매 규모를 2004년 현재 360억 달러에서 2010년에

는 85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중에서 인도 내 시장이 450억 

달러를 차지하며, 1인당 섬유 소비량이 직물로 환산하여 19m에서 32m로 증

가할 계획이다. 급성장하고 있는 경제와 이보다도 더 급성장하고 있는 중류 

계급이 1인당 연간 소비 성장률을 양(量)으로 8%, 금액으로 9% 높일 잠재력

을 갖고 있다. 

나머지 400억 달러는 수출로서, 2002년 수출 실적이 110억 달러였는데 세



계의 섬유ㆍ어패럴 수출 중에서 인도의 점유율은 3%이던 것이 6%로 배가 

됐다. 400억 달러  수출 중에서 60% 정도는 어패럴이 차지할 것이다. 섬유ㆍ

어패럴 산업 규모의 확대는 60% 이상이 수출이며, 섬유ㆍ어패럴 수출은 인

도의 수출 전체 중에서 35% 이상이 될 것이다. 

인도의 섬유ㆍ어패럴은 농업 부분 다음으로 많은 노동력을 고용할 부문이

다. 이 비전을 달성하면 1,200만명 이상의 새로운 고용이 생긴다. 1,200만명 

중 500만명은 섬유ㆍ어패럴 관계 고용자이며, 이 중에서도 어패럴 부문이 

400만명을 고용하게 될 것이다. 이 외에 면화 생산과 황마 생산 등의 부문에

서 700만명을 고용하게 될 것이다. 

 ◎ 섬유ㆍ어패럴 산업의 생산 능력 증강 

섬유ㆍ어패럴 산업의 모든 부문에서 활발하게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있다. 

포스트 쿼터 체제의 새로운 환경에 적합하게 직포와 염색 가공 등의 약한 

부문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노력이 보인다. 

링 정방기의 경우, 증설을 위한 활발한 투자로 인도의 섬유 기계 메이커의 

생산 능력이 수요를 따르지 못하고 있다. 기계 메이커도 생산 능력을 확대하

고 있으나 수요가 더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링 정방기만의 경우에 

주문 받아 설치하는 데까지 12개월이 소요된다. 방적 기계를 세트로 주문 받

은 경우에도 24개월 걸린다. 섬유 기계 메이커에 의하면 앞으로 20개월이면 

150만추 이상의 정방기를 증설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중국의 섬유 기계 메이커의 대표단은, 적극적으로 판

매하기 위하여 2005년 7월에 인도를 방문하였다. 이 중국제 섬유 기계의 대

표단은 인도의 수요를 잡기 위하여 가격 시스템이나 납기 등을 납득시키기 



위하여 인도 섬유 산업의 대표단과 화합을 가졌다. 

CITI의 임원에 의하면 인도의 섬유 기계 생산이 활발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어, 인도와 중국의 섬유 산업 특히 섬유 기계 부문에 관하여 서로 이해

하게 되었다. 

섬유ㆍ어패럴 산업에의 투자는 2010년까지 앞으로 5년간 310억 달러 정도

로 예측하고 있다. 부문별 투자 규모를 보면 방적이 82억 달러, 직포가 55억 

3천만 달러, 편성이 6억 6천만 달러, 가공이 110억 7천만 달러, 봉제가 55억 

4천만 달러로 도합 310억 달러가 된다. 

 ◎ 소매 시장이 급성장 

소매 시장은 인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 중의 하나이다. 인

도는 아직 외국 자본에게 소매 시장을 개방하고 있지 않으며, 테스트 케이스

로서 막스 앤 스펜서(Marks & Spencer ; M&S)만을 예외적으로 허가하고 있다. 

인도 정부는 소매 부문에 해외 자본의 직접 투자를 허가해야 할지를 검토하

고 있다. 국제적인 소매 자본은 이미 인도가 생산지로서뿐만 아니라 거대한 

시장으로서도 기대되므로 예의 주시하고 있다. 

로컬(local)의 소매 기업도 더 좋은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고자 국제적

인 상습관과 솔루션(solution)을 이해하고 새로운 경영 방식을 채용하려고 노

력하고 있다. 

앞으로 3년이 지나면 약 300개의 거대 쇼핑 몰이 인도의 각지에 생길 것

이라고 한다. 그것은 인도의 소매업을 분명히 개혁하게 될 것이다. 델리

(Delhi)에서는 2007년까지 75개의 몰이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 내 소비자부의 연구에 의하면 인도 소매 시장의 거래액 규모는 2002



년에 7조 4천억 루피로 추정하고 있으며, 1999~2002년의 연간 평균 성장률은 

7%였다. 고용에서 소매 부문의 기여율은 7%이며, 중국은 6%, 미국은 11.7%, 

영국은 11%이다. 

조직화된 소매 부문은 2010년의 170억 달러 규모로서 연율 6%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의 규모는 60억 달러로 연율 3% 성장한다. 조직된 소

매업자에 의한 시장 점유율이 현재 2%이나, 큰 조직으로 조직화되면 

10~12%를 차지할 것으로 소매 업자는 기대하고 있다. 소매의 붐이 델리를 

비롯한 주요 큰 도시에서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 섬유 산업의 당면 과제는 수출 확대 

인도의 섬유ㆍ어패럴 수출은 가장 중요한 외화 획득 산업 중의 하나이다. 

섬유ㆍ어패럴 수출액은 인도의 총 수출액 중 15%를 차지하고 있다. 

섬유ㆍ어패럴 산업은 60억 달러를 투자함으로써 근대화 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글로벌화된 계획에 따라 새로운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성장

은 잠재적 시장에서 요구되고 있는 최신의 디자인이나 배색(配色), 질의 개선, 

매력적인 가격 설정, 대소의 모든 기업에 적합한 공급 능력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영역을 넓히기 위한 것이다. 

어패럴 산업은 인도의 섬유품 수출 중에서 가장 큰 분야이다. 2004년에 섬

유ㆍ어패럴의 연간 무역액이 136억 달러인데, 그 중 약 절반을 어패럴이 차

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코튼을 바탕으로 하는 어패럴이 지배적인 지위

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인도의 면 제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당연한 일이다. 

인도의 면 제품 메이커는 세계적인 브랜드를 위하여 어패럴용 천을 생산



하고 있다. 최근 많은 외국의 어패럴 회사들이 생산 계획을 인도에서 작성하

고 있다 생산 코스트가 증가하는 데 대비하여 이들 구미의 어패럴은 기술을 

이전해 줌으로써, 인도의 생산 기반을 옮기기로 결정하였다. 

인도의 주요 수출 시장은 전통적으로 미국, 영국, 독일, 아랍 연방, 이탈리

아, 홍콩, 남아프리카, 일본, 벨기에, 프랑스, 스페인, 캐나다 및 호주 등이었

다. 2003~3004년의 섬유ㆍ어패럴 수출 중에서 미국으로의 점유율이 22%로 가

장 크다. 다음은 아랍 연합이 8%, 독일이 6%, 프랑스가 4%, 이탈리아가 4%, 

캐나다가 3%로 이어진다. 

섬유ㆍ어패럴 수출을 빠르게 증가시키기 위하여 인도의 섬유ㆍ어패럴 산

업은 세계 수준으로 기술을 향상시키고자 근본적으로 구조를 개선하고 있다. 

섬유 부문은 생산 주도에서 고객을 의식한 시장 주도로 전환하고 있다. 양질

의 원료와 무수한 기능자의 스킬(skill)을 확실히 공급해 줌으로써 인도는 국

제 시장에서 주요 역할을 담당하려하고 있다. 

실제로 글로벌한 무역 체제 중에서 섬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인

도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되고 있다. 

어패럴 수출진흥회(AEPC)는 직물과 봉제 부자재를 공급해 주는 센터를 델

리에 설치하고 있다. 이 외에도 어패럴의 트레이닝 및 디자인 센터를 증설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인도에서 새로 만드는 모든 어패럴 공업 단지가 숙련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트레이닝 센터를 설치하게 된다. 

인도에서 제일가는 디자인 학교인 국립 디자인 연구소(NID)는 변화하는 

글로벌한 상황을 고려하여 주요 어패럴 회사와 제휴하고 어패럴 디자인과 

머천다이징이라는 테마로 어패럴 디자인 코스를 설치하고 있다. ♣ 


